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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네모의 이름

내 용

삶이란 모방의 연속이랬다 닮은 꼴의 것들

꼭짓점을 이어가면 누구나 마름모 또는 직사각형 또는

화살촉꼴 정사각형 사다리꼴

그저 네모, 로 칭하기에는 모두가 다른

그 사이를 깎아지른 사람이 있고

때로는 타인의 한 변을 제 것인 양

똑 닮은 채로 옮겨둔 사람이 있다

누구나 살아가며 자신의 네모를 만드는 걸 배우겠으나

내접원 외접원 또는 그마저 불가한 것들

그 모든 게 삶의 흔적이라면 그렇겠지

모방의 연속이래도 꼭짓점 하나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

아주 네모 꼴로, 이름 없는 사각형으로


